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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정보교류 활성화 첫걸음
제1회 석유화학 정보교류 Workshop 열려 … 내용부실 개선 지적도

5월6일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가 석유화학기업들의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무세미나를 개최하며 석유화학

기업들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위한 자리가 마련돼 앞으로 석유화학기업들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석유화학공업협회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국내 석유화학기업 실무담

당자가 참석해 정보교류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원유․나프타 시장전망, 세계 석유화학산업 경기전망과 국내 증시, 중국쇼크에 대한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원유․나프타 시장전망에 관한 주제발표를 담당했던 삼성물산 신용충 차장은 유가상승요인으로 원유 생산여

력의 축소와 정제시설의 여유부족 등 공급요인과 경제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및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수

요급증 등의 수요요인으로 인해 현재 유가상승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OPEC의 재고소진 정책과 22-28달러에서 형성되던 원유가격이 28-32달러로 균형가격이 상향 이동되고 

있으며 미국의 약달러 정책에 의한 실물자산 보유에 대한 변화 및 경제회복 예상에 따른 매수 등의 금융 요인

도 유가상승에 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프타는 2000년 초반 평균가격이 톤당 60달러를 기준으로 40-80달러 사이에서 변동했으나 2003년 이후 톤

당 100달러를 기준으로 60-140달러 사이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석유화학산업 전망에 관한 발표에서 우리증권의 김 진 Analyst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피크를 이루

는 시기를 2005-2006년으로 전망하고 각종 신증설이 완료되는 2007-08년에는 다시 하강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석유화학 역사를 지루하게 설명하는 등 설명내용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참석한 대부분의 석유화학기업 관계자들이 중국쇼크와 관련한 토론에서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향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오히려 호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엉뚱한 주장을 제기하기도 해 한계를 

드러냈다. <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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